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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집적 망간 페이퍼전지 개발
로케트전기, 무게 0.15g에 전기용량 2.0mAh … 패치제품 응용

망간전지를 종이처럼 얇게 만든 고집적 페이퍼전지가 나왔다.

로케트전기(대표 김동영)는 무게 0.15g, 직경 20㎜, 두께 0.5㎜의 원형, 전기용량 2.0ｍAh의 초박형 망간전지

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.

망간전지는 벽시계처럼 낮은 전류가 사용되는 소형기기에 쓰는 1차전지이다.

로케트전기가 개발한 페이퍼전지는 미세전류를 발생해 약품이나 화장품 같은 물질이 이온패치방식으로 인체

에 잘 흡수되도록 만들어 피부에 붙이는 일회용 패치제품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기존 1차전지는 포장재로 금속 캔을 사용했지

만 페이퍼전지는 고분자 시트를 사용해 전지 형

상을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고 유연성이 뛰어나 

RFID(무선주파수인식) 전자태그 등에도 활용이 

가능하다.

로케트전기 관계자는 “이스라엘 전지기업이 유

사한 기술을 먼저 개발했으나 아직 제품화되지 

않은 상태로 2005년 초 개발을 완료했고 국내 대

기업과 상용화에 합의해 임상실험으로 일차적인 안정성을 입증받음으로써 초도물량 생산에 들어갔다”고 밝혔

다.

로케트전기는 2006년 초 종이전지 장착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응용제품을 2

월 이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로케트전기는 대용량과 고출력을 실현한 전지에 대해 전극 구성과 제조방법 특허 출원을 국내와 미국, 일본, 

중국 등에 완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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